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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lderly population in Korea is rapidly growing. As the population ages, meals become a greater con-
cern, as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problems are directly affected by dietary life, especially for the 
lower-income elderly. Although the government provides support through a free congregate meal service,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management of this meal servi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xperience of the elderly, 
especially the symbolic meaning and issues regarding the congregate meal service in their dietary life, to es-
tablish strategies for improving congregate meal services. Qualitative data was collected from ten elderly re-
ceivers of meal servic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data was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Overall, 90 significant statements, 13 formulated meanings, and five theme clusters were 
deduced. The five theme clusters for the importance of meal services to the elderly included the followings: 
"a real meal", "enjoyment of living", "maintenance of regular life", "place for social life" and "meal of si-
lence". We found that the elderly regarded the congregate free meal service not only as meals to appreciate 
but also as a form of social life. Furthermore, the elderly did not typically express any complaints regarding 
congregate meal services because they are free. The results showed that it might be difficult to evaluate the 
quality of meal services based on the opinions of the service receivers. This study sugges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multilateral evaluation methods to reflect the needs of the elderly and to improve the congregate 
meal services at elderly welfare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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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여 

2011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 20.8%
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Statistics 
Korea 2011). 고령노인은 경제적인 면(41.0%)과 건강

문제(39.8%)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남성 고령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여성 고령자는 

‘건강문제’에 대해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1). 노인들이 겪는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은 장보기, 식사준비 등을 포

함하여 식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Jung 등 

2003).
노인은 노화로 인한 구강상태 악화와 저작 기능 

쇠퇴, 소화기관 및 신체 기능 약화와 미각 둔화 등

으로 인해 올바른 식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고독감,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따른 식욕

감퇴와 식사량 감소도 노인들의 영양섭취상태를 저

조하게 만드는 것으로 밝혀졌다(Lee 등 2007; Kwak 
등 2008; Seo 2009). 노인들의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패턴 및 영양지식 부족도 영양상태 불량의 위험성

을 높이고 있다(Pirlich & Lochs 2001; Kim 등 2012). 
노인들에게 식사와 음식은 노년기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음식 

만족도는 정신적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Seo 등 2013). 이와 같이 노인의 

식생활은 신체적 기능 및 정신적 건강과 밀접한 연

관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영양상태 개

선 및 식생활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며, 특히 독거노

인과 저소득층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에 

대한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취약계층노인을 위한 식생활 관련 복지 서비스로

는 크게 경로식당 급식서비스와 가정배달급식(도시

락, 밑반찬) 서비스가 있으며, 노인의 영양관리를 위

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Mi-

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경로식당 무료급

식 서비스는 정부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결식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가정배달 급식

서비스는 건강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도시락과 밑반찬을 제공하

여 건강 유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방문과정

을 통해서 건강상태를 확인함과 동시에 사회적 접

촉을 유도하고 있다. 기업이나 일반 상점에서 후원

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필요한 곳으로 전달해주

는 푸드뱅크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무료급식 서

비스를 이용해 본 저소득층노인은 17.2%이며, 일반 

소득계층 이용률인 4.7%보다 높고, 노인식사배달 서

비스를 이용해 본 저소득층 노인은 5.6%, 일반 소득

계층은 0.1%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1). 가정

배달급식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0%로 나타났지만 무료급식 서비스와 식사배달 서비

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은 각각 13.3%, 
13.4%로(Statistics Korea 2011), 이는 단순히 서비스 

유무에 대한 홍보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점이 있

을 것으로 추측된다.
노인 무료급식 제도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고 급식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원 봉사자에 의해 주로 운영되어 서비스의 지속

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단지 무료로 

점심 한 끼를 제공한다는 정책적 사고를 뛰어넘어 

무료급식 서비스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수혜자인 노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경로식당 이용과 가정배달 

급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활용한 양적 연구들(Jung 
등 2003; Suh 등 2003; Park 등 2010)이 진행되어 이

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는 파악되었지만 무료 경로

식당을 이용하는 수혜자 노인들의 급식 경험의 구

체성을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노인들의 무료급식 서비스 특히, 급식의 

실질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



300 | 경로식당 급식 서비스 경험

Figure 1. Methodological framework.

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경험에 다가가는 탐

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제

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인들의 무료 경로식당 이

용 경험과 의미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구체적으

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들의 식생활 복지 증

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복지관 중 무

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Y복지관을 주요 연구처로 

삼았으며,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전체 노인 대

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무료 경로식당 이용 대

상자는 총 241명(남성 85명, 여성 156명)으로 60대가 

13명, 70대가 129명, 80대 90명, 90대 9명으로 70대
가 가장 많았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43명, 차상

위 계층 노인이 20명, 저소득 노인이 178명으로 이

용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노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 방법을 Fig. 1로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를 위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관련 질문 

및 대상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연구자 소속기

관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50-1)을 받았

으며 대상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복지관 담당

자의 소개로 Y복지관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전

체 노인 중 지속적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남녀 

노인 각 5명씩, 10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
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또는 독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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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Age
(yrs)

Household
structure Welfare services Status of dental 

health
Period of welfare 

services

 1 Female 85 Alone Basic old age pension Dentures 2 years

 2 Female 83 Alone Basic old age pension Dentures 5 years

 3 Male 79 Separation Basic old age pension, National pension, 
Public earned income

Implant 3 years

 4 Male 76 Separation Basic old age pension, National pension, 
Public earned income 

His own tooth 2 years

 5 Male 70 With spouse Basic old age pension Dentures 6 months

 6 Female 81 Alone - Dentures 10 years

 7 Female 78 Separation Basic old age pension Her own tooth 2 years

 8 Female 68 With children Basic old age pension Dentures 2 months

 9 Male 79 With spouse Basic old age pension, Public earned income Dentures 10 years

10 Male 85 With children Basic old age pension, National pension Dentures 10 year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유로 무료급식서비스를 받고 있다. 연령대는 최저 

68세부터 최고 85세로 노인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78.4세였다. 노인 참여자 중 3명은 독거노인, 3명은 

가족이 있으나 별거 중이며 2명은 자녀와 함께 생

활하고 있다. 노인 참여자 10명 중 1명을 제외한 9
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국민 연금 수급자 3
명, 공공근로에 종사하는 노인이 3명 있었다. 노인 

참여자 10명 중 7명이 의치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참여자 중 

2명을 제외한 8명이 경로식당을 이용한지 2년 이상

이 된 노인들로 평균적으로 4.5년 경로식당을 이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자료수집: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

view)

인터뷰는 2013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이루어졌으

며, 데이터 수집 방법으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기

법을 활용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연구자가 

특정 주제와 관련 있는 집단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

각하고 느끼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소집단을 구성하

여 면담하는 방식이다. 이 연구방법은 집단 참여자

가 허용적이고 비위협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관점에

서 이야기하도록 자극하거나, 개별 면담에서 말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데 유용하다. 
인터뷰는 복지관 상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정확

한 자료수집을 위해 인터뷰 내용을 전부 녹음했으

며, 녹취록을 풀어서 문서화했다. 연구수행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

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

았으며,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와 원칙에 대

해서도 전달했으며, 사례품도 같이 전달하였다. 

3. 자료분석

노인들의 무료 경로식당 이용경험의 본질을 파악

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했으며, 다음과 

같이 꼴라쥐가 개발한 6단계 분석 방법(Colaizzi 
1978)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전체적인 느낌(sense)을 얻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경

로식당 이용 경험이 담긴 모든 진술을 읽는다. 연구

자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공감하고자 이들의 진

술이 담긴 원자료를 주의 깊게 반복하여 읽었다. 2
단계에서는 연구 현상과 직접 관련된 진술, 구, 문

장에서 주요 진술(significant statements)을 추출하며, 
주요 진술 가운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진술은 삭제

한다. 이와 같이 추출된 주요 진술은 분석을 위한 

원자료가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90개의 주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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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Sub-theme

A real meal 

Valuable free meal

Very appreciated meal

Got less work to family

Hunger relief

Enjoyment of Time killing
 living Pleasure of life

Maintenance of People who have a certain place to go
 regular life Self-control

Place for social Making friends
 life Place for chatting

Meal of silence

Though being only a person having a free meal

2% wishfulness

I’ll do it myself

Table 2. The experiential meaning of congregate meal service 
for elderly.

이 추출되었다. 3단계에서는 각각의 주요 진술의 의

미를 판독함으로써 의미를 구성(formulated meanings)
한다. 의미의 구성이란 애초의 기술에 존재했던 다

양한 맥락 속에 감춰진 의미들을 발견하고 끄집어

내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13개의 구성된 의미를 도

출했다. 4단계에서는 구성된 의미의 종합으로부터 

주제군(clusters of theme)을 구성한다. 연구자는 직관

과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연구참여자의 기술에서 5
개의 공통된 주제군을 도출해냈다. 5단계에서는 지

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통합하여 현상에 대한 최종적

인 기술(exhaustive description)을 한다. 이 연구에서

는 분석 범주를 통합하여 노인들의 경로식당 이용 

경험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술했다. 6단계에서는 연

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주요 

진술을 바탕으로 도출된 주제군과 내용에 대해서 

연구자 4명이 최종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노

인들이 무료급식을 이용한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개의 주제군과 13
개의 구성된 의미, 90개의 주요 진술을 도출하였다. 
5개의 주제군은 각각 <밥다운 밥>, <생활의 낙>, 
<생활인의 감(感) 유지>, <사회생활의 장>, <침묵의 

밥>으로 나타났다. 이를 Table 2로 정리하였다. 

1. 밥다운 밥

노인들이 경로식당 밥을 밥다운 밥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 밥이 “따뜻한 무료 밥상”이며, “고마운 밥 

한 끼”, “가족 일손 덜어주는 밥 한 끼”,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밥이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인식을 기반으로 경로식당 밥에 대해 매우 높은 만

족감을 표현하였다. 이 밥을 자신들이 하루동안 먹

는 밥 중 가장 ‘밥다운 밥’이라고 인식하였다. 무엇

보다 이 밥은 금방 지어서 따뜻한 밥이면서, 더구나 

공짜 밥이고, 그래서 고마운 밥이고, 가족들의 일손

을 덜어 주는 밥이며,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밥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독거노인이었다. 

무료급식을 이용함으로써 이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

게 되었으며, 식사 준비 및 뒷정리의 고단함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음식의 맛과 양, 위생상태, 친절

도라는 측면에서 경로식당 밥이 가족들이 차려주는 

밥상보다 더 정성스럽게 잘해준다고 느끼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돈도 안들고 마음도 편하고, 이것이 

달콤하구나, 정성껏 빠짐없이 다님, 맛 좋지요, 내 

생각에는 100%가 다 가정집 보다 좋아요, 무료급식

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잘하는 편이라고 생

각해요, 보살님이 아주 음식을 신경 써서 잘해주셔

요, 음식 잘해요, 난 여기 두둔할 사람도 아니지만, 
잘해요, 노인들한테 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우선 

따뜻하고... 

고맙지요, 이래 해주니 고맙지요, 어느 며느리가 

그렇게 잘해줘요., 그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깔끔하고 마누라가 해주는 것보다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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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음식을 신경 써줘요, 칭찬할만 합니다.

가족과 동거하거나, 설사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 

경우에도 경로식당 밥 한 끼는 매우 요긴했다. 세끼 

밥을 며느리 밥 얻어먹기 부담스럽다, 병든 아내의 

밥을 얻어먹기 힘들다는 등의 하소연을 하면서, 경

로식당이 있어서 가족 일손을 덜어주게 되고, 부양

을 받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을 덜 수 

있다고 말한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나와서 며느릴 도와주

면 좋겠는데... 저번에는 한보름 나오지 말라고 해서 

며느리한테 얻어먹는데, 진짜 그랬는데... 우리 부부

가 나가면 며느리가 얼마나 편해요?

대부분의 노인들이 아침식사를 거르고 있었고, 결
식이 일상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로식당의 무료

급식 한 끼는 이들의 유일한 식사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남성독거노인의 경우가 그러했다. 담당 영양사 

역시 이런 노인들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

었다. 경로식당 점심 한 끼가 이들이 굶주림을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밥인지라, 양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일반인의 한 끼 정량을 600 Kcal
로 볼 때, 경로식당 한 끼는 대개 800 Kcal라는 것

이다. 

저 잘 먹어요, 저는 여기서 주는 거 다 먹어요, 
여기 와서 한 그릇 더 먹어요, 보편적으로 아침밥 

안드시는 분이 있으시니(배식시간) 적합하지.

2. 생활의 낙

경로식당은 밥 한 끼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생

활의 낙을 주는 곳으로 의미화되었다. 연구참여자들

에게 경로식당은 오전시간을 때우기 좋은 거처였다. 
갈 곳 없고, 할 일 없는 무료한 일상이다 보니 이곳

은 노인들에게 아침에 눈뜨면 ‘갈 곳’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컸다. 출근하듯이 식당에 도착하여 본인 자

리를 맡아두고 주변 사람들과 간식을 나눠먹고, 신

문을 보면서 담소를 나눈다고 한다. 식당은 통상 11
시 30분부터 배식을 하지만, 노인들의 직ㆍ간접적인 

요구에 따라 8시 30분에 문을 연다. 이들은 집에서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곳에 와서 여러 사

람을 만나 왁자지껄 이야기 나누면서 재미를 느끼

고, 고독감을 해소하는 등 정서적 만족을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오전시간 때우러 오는 거예요, 밥보다도 시간 보

낼 데가 없어요, 집에서 시간 보내기 그래서, 와서 

이야기하고 시간 보내는거요, 여러분 만나고 얘기도 

하고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재미있어요, 얘기도 하고 놀지요, 하여간 나오면 

재미있어요, 그냥 학교 다니는 거 마냥, 아주 좋아

요, 아이구, 나와야 좋지.

3. 생활인의 감(感) 유지

경로식당은 이들에게 “정처가 있는 사람”, “자기 

관리”의 이유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인의 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경로식당

의 배식 시간에 맞춰 외출을 하는 것 자체가 규칙

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침이 된다고 말한

다. 집에 있으면 마냥 게을러지고, 살아도 산 것 같

지 않은 하루를 보내지만, 경로식당에 오면서 규칙

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경로식당 출입을 통해 퇴직 이후 사

회적 역할이 약화되면서 그로부터 발생한 정서적 

결핍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을 즐겨 ‘학교 가는 학생 마냥’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경로식당에 오기 위해 정해진 시

각에 일어나 몸단장하는 등 자기관리를 하고, 지하

철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오고 감으로써 ‘정처(定處)
가 있는’ 사람임을 느끼면서 규칙적인 생활인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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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에 1시나 2시나 지하철 타고 오면 노인양반들

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다

가 모가지 떨어지면 이런데 와서 밥 먹고 시간 보

내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여자들이 그런 속내 알아

줍니까? 한 달에 돈 100, 200만원 보통 자식들이 용

돈 주는데도 꼭 여기 다니는데... 집 사람도 이런데 

다니는지 몰라요, 아침에는 설레지요, 아주 학교 가

는 것 같아요, 시간보고 애들하고 같이 나와요, 우

리 나가면 며느리가 친구가 올 수도 있고, 전화라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닦는 것도 게을리 하고, 옷 

입는 것도 게을리 하고... 이런 데라도 나오니까, 차
려입고, 몸도 가꾸게 되고, 깨끗이 하고 가야지, 거

울도 보고, 냄새 나고, 또 몸이 아파요.

4. 사회생활의 장

경로식당은 “친구 사귀기”가 가능하고 서로 교류

함으로써 “세상 공부”가 이루어지는 사회생활의 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함께 식사시간

을 기다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세

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는 등 경로식당을 중심

으로 사회생활의 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대부

분 독거노인이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별거하는 노인

이 많아 이들은 사회적 교류가 극히 제한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들에게 경로식당은 단

지 밥 한 끼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었다. 경로식당에

서 맺는 대인관계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을 

해결하는 등, 경로식당의 장소적 의미를 새롭게 발

견하고 만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식당이 밥 

한 끼를 넘어 취약계층 노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라는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제가 여기를 처음에 딱 와 가지고 모르는 사람 

알게 되고, 참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됩디다, 나이 

먹고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계를 하려고 했는

데, 안되더라구요, 지금 한 양반이 병원에 있거든. 
그래서 전화하고.안오면 전화도 하고 그러지.

집에서 누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 없잖아요, 여기 

오면 서로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해주고.... 텔레비전

도 누가 집에서 보는 사람 없어요.

5. 침묵의 밥

위에서 예시된 많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연구참

여자들에게 경로식당 밥은 “공짜 밥 먹는 주제에”라
는 자의식 때문에 설사 “2% 아쉬움”이 있다 해도 

“내가 알아서” 먹는 침묵의 밥으로 경험되고 있었

다. 이들이 경로식당 밥을 ‘고마운 밥’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 밥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차원과 더불어 무

료로 제공되는 밥이기 때문이다. 공짜라는 부담감으

로 인해 이들은 이 밥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었다. 이런 인식에 따라 이들은 주어진 시스템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메뉴, 
음식 맛, 조리방식, 배식 방법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주제 넘는 행동이며 염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밥은 누

구도 말할 수 없는 ‘침묵의 밥’이 되고 있었다. 그러

므로 이 밥은 전적으로 제공자에 의해 그 질이 결

정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급식 전반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노력 역시 제공자의 의지에 달려있을 수

밖에 없다.

(요구) 그거는 내가 내 자신을 용서를 못하지, 공
짜로 먹는 주제에... 내가 뭐 먹고 싶네, 나 이거 좋

네, 이런 거 말 못하지, 노인들 그런 거 하나도 없

어요, 여기서 싱겁게 해주니까 할 수 없이 싱겁게 

먹어요, 그런 말은 못하지, 그냥 잘 먹었습니다 하

고 나가지, 그런 거 없지,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는

데, 어떻게 그런 말을 못하지, 그런 말은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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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김 어디서 오는지 건지 저번에 아주 두껍게 나

오던데... 근데 이따금 국이 아주 매울 때가 있어, 
여기저기서 아우 매워 할 때가 있어, 사람이 많은데 

거기서 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조금 간간하다 싶으면 내가 물을 타서 먹으면 돼, 
(요구하기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우리 자신

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깐 내가 빨리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생각이... 빨리 먹는 습관이 되었어요. 

고 찰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취약 계층 

노인들의 무료 경로식당 이용 경험과 의미를 파악

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한 노인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노

인들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소중한 한 끼이자, 경제적 부담과 가족 일손을 덜어

주는 따뜻하고 고마운 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Nam 등(2000)의 서울ㆍ경기 지역 무료 경로식당 이

용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도 5점 만점에 평균 점수가 4.16∼4.58이었고, Jung 
등(2001)이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관에서 무

료급식 서비스 이용에 대한 노인 만족도 조사 결과

에서도 5점 만점에 평균 4.30의 높은 점수가 나왔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도 노인들이 무료급식 서비스

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고,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으며 특별한 불만사항이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등 2003). 이는 노인들이 무료

급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Nam 등 2000). 경로식당 이용

자의 경우 취약 계층 및 독거노인이므로 아침 및 

저녁 결식이 잦아, 경로식당의 점심 한 끼가 유일한 

한 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Nam 등(2000)과 Suh 
등(2003)이 서울 지역 노인 급식 프로그램 수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이

용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또한 Choi 등(2005)이 대구 경산 유료 급식소

와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유

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노인의 만족도가 75.3%,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노인의 만족도가 56.7%로 나와 

유료 급식소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급식소를 만족하는 이유로는 유료 급식소의 

경우 ‘맛이 있어서’가 가장 높았고 무료 급식소의 

경우 ‘무료급식이라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무료급식의 경우 ‘무료’라는 이유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저소득층 취약 계층 노인이

기 때문에 무료급식을 통해 ‘배고픔’이라는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급

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인들은 경로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 한 끼를 

하루 동안 자신이 먹는 밥 중 가장 ‘밥다운 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로식당 밥은 갓 지어 제공되는 

따뜻한 밥으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가족의 일

손을 덜어주는 매우 고마운 밥 한 끼였다. Kim 등 

(2003)이 주 1회 이상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 ‘따뜻한 점심을 먹기 위해서’
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친구들과 어울리

는 재미’, ‘점심 준비가 귀찮아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연구에서도 경로식당에 대해 가장 만

족하는 부분이 ‘따뜻한 점심’으로 나타났으며, 경로

식당 이용 시 ‘고마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노

인들이 따뜻한 음식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대다수가 경로식당에 대해 고마

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에게 경로식당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차원을 넘어 오전 시간을 때

울 수 있는 좋은 거처이며 삶의 재미를 느끼는 곳

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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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식당에 도착하여 함께 식사시간을 기다리면서 

친구들과 간식을 나눠 먹거나 담소를 나누면서 모

임의 기회를 형성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

생활의 장이 되고 있었다(Nam 등 2000; Suh 등 

2003). Jung 등(2001)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에게 급식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친구와 만

나기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런 점을 미

루어 볼 때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주요 변수 중 하

나가 ‘친구’임을 알 수 있으며, 경로식당을 통해 폭

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Kim 등 

2003). 경로식당을 이용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모

임 기회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며 친목 도모가 이

루어질 수 있는 회식형 급식을 선호한다는 연구 결

과(Suh 등 2003) 역시 본 연구참여자들이 경로식당

에 부여하는 의미와 동일한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로식당이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사교의 

장이 됨으로써 노인들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Nam 등 2000). 
한편, 무료 경로식당 이용 노인들은 ‘무료급식 혜

택을 받는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경로식당에서 제공

되는 메뉴, 음식의 맛과 양, 조리방법, 배식 서비스

에 대해서 일체의 불만 사항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었다. 가령 음식이 입맛에 맞

지 않는 경우, 물이나 소금 및 간장을 첨가하여 간

을 조절해서 먹었으며, 질감이 단단한 음식이 제공

될 경우에도 알아서 음식을 잘라 먹거나 아예 섭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급식이라는 인식에 

짓눌려 있어 자신들의 욕구를 철저히 조절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노인들이 무료급식 서

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급식 운영에 불편한 점이 없

다고 생각한다는 Nam 등(2000)의 연구와 비슷한 맥

락을 이루고 있으나, 현행 서비스에서 이용자 노인

의 위치가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노인들이 주체적으로 식생활 복

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급식 제공자에 

의해 주어지는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미루어 볼 때 노

인 무료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용자 노인

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평가 방법

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노인의 무료 경로식당 

이용 경험과 의미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탐구하

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들의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상

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에게 경로식

당 점심 한 끼는 이들의 하루 식사 중 가장 “밥
다운 밥”으로 의미화되었다. 이 밥은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한 끼이자 경제적 부담감

을 줄여주고 가족 일손을 덜어주는 따뜻하고 고

마운 밥으로 인식되었다.
2. 노인들에게 경로식당 출입은 “생활의 낙”으로 의

미화되었다. 경로식당은 갈 곳 없는 노인들에게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좋은 거처였으며, 사람들과 

소통하며 재미를 느끼고 고독감을 해소하며 정서

적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3. 노인들에게 경로식당 출입은 “생활인의 감(感) 유

지”를 가능하게 하였다. 급식 시간에 맞춰 오고 

감으로써 자기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규칙적

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였다. 노인들은 경로식당 

출입을 통해 퇴직 이후 사회적 역할이 약화되면

서 발생하는 정서적 결핍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

계망을 회복하고 있었다. 
4. 노인들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단순한 끼니 해

결 차원을 넘어 사회생활의 장을 형성하는 공간

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식사 시간

을 함께 기다리거나 식사를 하면서 세상 돌아가

는 이야기를 나누고, 친밀감을 나누는 등,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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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 노인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밥이라는 부담감으로 

인해 이 밥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었다. 
무료급식을 받는 처지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

여 급식에 대해 불만 사항을 토로하지 않았으며 

주어진 시스템에 적응하고 순응하는 수동적인 태

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로식당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이용자인 노인들이 공짜밥이라

는 부담으로 인해 식사와 서비스 질 전반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무료급식 운영의 객관적 평가와 질적 개선이 현실

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경로

식당 무료급식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첫

째, 이용자 노인의 욕구를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는 

다각적 평가방법의 개발이 요구되며, 둘째, 급식 제

공 시설을 다양하게 소규모화한다면 노인들의 접근

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다음 사람을 위해 서둘러 

식사를 해야 하는 압박감도 해소될 것이다. 경로식

당 무료급식이 존엄한 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물리적인 환경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식판과 

수저 등 각종 식기도 보다 좋은 질로 구비될 필요

가 있다. 열악한 환경에 질 낮은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음식을 쫓기듯 먹어야 한다면 이는 ‘생존의 밥’
에 불가하다. 존엄한 밥상을 차리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 및 프로그

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참여자들 중에

는 노인부부뿐 아니라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상의 이유, 가
족구조 및 관계의 문제 등으로 무료 경로식당 이용

하고 있었다. 의존적인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

을 볼 때 노인 무료급식은 선별적 서비스를 지양해

야 하며, 노인들의 보편적 욕구에 근거하면서 실천 

가능한 급식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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